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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,670원으로 확정
-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-

- 산입범위변경으로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될 것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

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,670원으로 확정했으며, 산입범위를 기존 

기본급, 교통비,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

다고 밝혔다. 

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 대상은 시

와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소속노동자, 시 사무위탁 기관 소

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,300명에 달할 

것으로 예상된다.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

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

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, 적용대상도 

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

2019년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까지 적용했으며,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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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. 

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10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

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, 저소득 노동자들의 

삶의 질 향상, 생활임금의 취지,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

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. 

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.1%를 반영한 시

급 10,670원으로 이는 금년도 생활임금 시급 10,150원보다 520원 인상

된 금액이며,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,160원보다 1,510원

이 많은 금액이다.

또한,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, 교통비,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

고정수당이 포함됐다.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

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·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

이 용이하며,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

을 최소화할 수 있다.

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“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

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

며,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

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